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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고자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실증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은 가치기반수용모델(VAM)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출하였다. 
VAM의 기본 변수인 유용성, 즐거움, 기술성, 인지된 비용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특성인 편리성, 안전성, 보안성, 사회
적 영향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모형을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효한 216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실증분석은 AMOS24를 활용한 구조방정식으로 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용
성, 즐거움, 편리성, 안전성, 보안성은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기술성과 인지된 비용은 인지된 가치에 
대한 영향 관계가 부(-)로 나타났다. 한편, 보안성과 사회적 영향은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가치는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의 영향력은 안전성, 편리성, 인지된 비용, 즐거움, 유용성, 기술성 순이었다. 한편, 인지된 가치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지된 가치는 유용성, 즐거움, 편리성, 안전성, 기술성, 인지된 비용과 사용의도 사이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검증됐다. 반면 보안성 및 사회적 영향과 사용의도 간에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검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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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동차 산업은 인공지능과 차세대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조작을 하지 않아도 운전자를 편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해주는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차, 자율주행 자동차는 현재 뜨거운 감자이자 4차 산업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 받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autonomous vehicle)란 운전자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율
주행 자동차는 차량에 달린 각종 센서들의 정보 수집을 통해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해 차량
의 제어 및 주행을 스스로 판단하는 ICT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1). 최근 출시되는 
많은 차량에도 일부분의 ICT가 내재되어 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SAE)에서 발표한 S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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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3016 Standard에 의거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세분화해 분류되고 있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 따르
면 레벨0에서 레벨2까지는 운전자가 주체이고, 레벨 3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체가 된다. 자율주행 레벨2는 
2022년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Tesla를 필두로 현재 Daimler, BMW, Toyota, GM 등 해외 완성차 제조업체
는 물론 Google, Apple, Amazon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서로 앞 다투어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자동차를 내놓
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레벨3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기준을 제정했고, 현대자동차
는 2023년 Genesis G90 모델을 시작으로 레벨3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이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
부는 2022년 6월 민간 기업의 자율 주행 시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울 상암 및 강남구 일대 등 14개의 지구를 
지정했다. 아울러 2022년 9월에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의하면 2025년까지 레벨4 자율주
행 셔틀 및 버스를, 2027년까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심 도로를 달리게 만들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각종 인
프라 확대를 약속하는 등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고, 내재된 인공 지능 및 센서를 통한 객체 
및 사람 인식에 대한 연구가 특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은 하나의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수많은 사회적, 제도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있다. 특히 최종 소비자의 이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자
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 관점에서의 연구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박민희 외(2020) 및  성기영 외(2020) 등이 소비자 관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해외 연구도 살펴보면 Gopinath et al.(2022), Meyer-Waarden 
et al.(2021) 등이 소비자 입장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용의도를 연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에 대해 소비자 관점에서의 연구가 체계적인 분석의 틀을 가지고 이뤄지는 것이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나마 
기존의 연구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져올 이점 혹은 장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자율주행 자동
차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요인 역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런 현실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간극이 존재해 이를 보완하기 위
해 이뤄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첫째, 가치 기반 기술 수용 이론(VAM)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만 가
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확장된 VAM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정하고자 했다. 둘째, 자율주행 
자동차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분석하고자 했다. 셋째,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인 시사점과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가치 기반 수용 모델(Value-based Adoption Model, VAM)

  새로운 정보 기술에 대한 수용과 관련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전하였고, 그 중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로 불리는 기술 수용 모델은 Davis et al.(1989)이 처음 제시하였다. TAM은 외부의 변수들이 인지된 유용
성과 용이성이 영향을 미치며, 유용성과 용이성이 새로운 기술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이다. 이후의 많은 
학자들이 이 모형을 바탕으로 많은 실증 연구를 해오고 있었다. 이 모형은 유용성과 용이성이라는 2개의 변수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기술 수용 시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을 포용하지 못하는 단점
이 있었다. 이에 Venkatesh et al.(2003)은 통합 기술 수용 모형(UTAUT1)을 제시하였고 이 모형이 연구의 주류
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TAM이나 UTAUT 모두 기술 수용에 있어서 혜택적(benefit)인 측면만 강조한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에 Kim et al.(2007)은 새로운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얻
게 되는 혜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불해야 되는 대가인 희생(sacrifice) 측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혜택 요소와 희생 요소 모두 동시에 인지된 가치(perceived value)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가 지각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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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궁극적으로 신기술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실증 분석을 했다. 이것이 바로 가치 기반 수용 모델
(Value-based Acceptance Model, VAM)이다. 인지된 혜택으로 외적이면서 실용적인 혜택인 유용성과 내적이면
서 쾌락적인 혜택인 즐거움을 제시하였다. 인지된 희생으로 비금전적인 기술성과 금전적 측면의 인지된 비용을 제
시하였다. 
  가치 기반 수용 모델(VAM)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인 유용성은 새로운 기술의 활용으로 업무 성과가 높아질 것이
라 기대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유용성은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분석되
었다. 신새미, 김태균(2022)는 비대면 교육 서비스 사용자들의 인지된 가치에 유용성의 영향 관계가 정(+)의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승후(2022) 역시 인공지능 기반 서빙 로봇 사용자들의 유용성이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고, 전진명(2021)도 항공사 비대면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지된 유용성이 인지된 가
치 간 영향 관계가 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Zhu et al.(2022)는 공유 차량 서비스 이용
자들을 VAM을 통해 분석했고, 유용성이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Mandari(2022)
는 VAM을 통해 IoT(internet of things) 기술 수용의도를 분석했으나 유용성이 인지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준
다는 연구 결과를 내어 놓기도 하였다.
  Venkatesh et al.(2003)의 통합 기술 수용 모델(UTAUT)에서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 즐거운 경험을 쾌락
적 동기(hedonic motivation)로 정의해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Kim 
et al.(2007)은 가치 기반 수용 모델에서 즐거움을 변수로 선정해서 실증 분석을 하였고, 즐거움은 인지된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재차 확인되었다. 신새미, 김태균(2022)의 비대면 교육 서비스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
에서 인지된 가치에 끼치는 영향에 있어 즐거움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보흠 외(2022)는 스
마트폰 공통 필수 앱 사용자들이 인지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있어 즐거움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Liao et al.(2022) 역시 E-learning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편리성이 인
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Mandari(2022)의 IoT 기술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즐
거움과 인지된 가치 사이의 영향 관계가 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Vishwakarma et al.(2020)이 여행
객의 VR(virtual reality)기술 수용에 관한 연구를 위해 VAM을 토대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즐거움이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비대면 스포츠 프로그램 수용의도를 연구한 강준혁 외(2022)의 연구는 
즐거움이 인지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기술성은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위해 사용자가 들이는 시간 혹은 노력의 정도, 혹은 사용자가 지각하는 불만족
의 감정으로 Kim et al.(2007)은 정의하고 있다. TAM에서 제시된 용이성의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비금전적인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노력의 정도로 볼 수 있다. 나우희, 동학림(2021)은 VAM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한 결과 인지된 가치에 주는 영향에 있어 기술성은 유의한 부(-)의 영
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지영(2020) 역시 VAM을 통해 온라인 항공예약시스템 사용자들의 혜택과 희생
이 수용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 기술성이 인지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Aguilar(2022)는 VAM을 기반으로 AR(augmented reality) 어플리케이션 수용의도 관련 연구에서 인지된 가치에 
주는 영향에 있어 기술성이 부(-)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고, Mandari(2022)의 연구에서도 IoT 기술 수용에 있
어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기술성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김민정, 안민선
(2021)도 VAM을 활용하여 지역화폐의 이용의도를 연구했으나 기술성은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
러났다. 
  인지된 비용은 VAM에서 기술성과 함께 부정적인 변수 역할을 하면서, 비금전적인 가치를 다루는 기술성과는 다
르게 금전적인 가치를 분석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지불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전적인 비용이고 사용자 입장에서 신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금전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상현 외(2021)는 VAM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한 결과 인지된 가
치에 주는 영향에 있어 인지된 비용이 부(-)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VAM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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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서비스 이용의도를 연구한 나우희, 동학림(2021)의 연구 역시 인지된 비용이 인지된 가치에 대한 영향 관계가 
부(-)로 나타났다. 이영석 외(2021)는 외식업 점주의 배달앱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대해 연구했고 연구 결과 인지된 
비용은 인지된 가치 간 영향 관계가 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VAM을 기반으로 노인 요양 플랫폼 이용의도를 분
석한 Xiong and Zuo(2022)의 연구에서도 인지된 가치에 대한 인지된 비용의 영향 관계가 부(-)인 것으로 나타났
다. Zhu et al.(2022) 역시 공유차량 서비스 이용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수정된 VAM 기반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
다. 연구 결과 인지된 비용은 인지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유료 결제 어플리케이션의 수용의도를 
연구한 Hutami et al.(2022)의 연구에서는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인지된 비용이 정(+)의 유의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Liao et al.(2022)은 e-learning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기술 
수용이론과 VAM을 결합하여 연구 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된 비용이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관계
가 검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ishwakarma et al.(2020)이 여행객의 VR기술 수용에 관한 연구를 위해 
VAM을 토대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인지된 비용이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유의성은 검정되지 않았다.

 2.2 가치 기반 수용 모델(VAM)의 확장

  VAM은 기술 수용에 대한 일반적인 변수들은 포함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의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자율
주행은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비롯한 ICT가 융합된 4차 산업의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의 특성을 반영한 변수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4-5단계 수용의도를 기술 수용 모델을 토대로 연구한 
박만희 외(2020)는 기존 변수에 안전성(safety)과 프라이버시(privacy)를 추가해서 연구를 하였다. 성기영 외(2021)
도 안전성, 개인보안, 편리성, 사회적 영향이란 변수를 추가해서 연구했다. Hasan et al.(2021)은 자율주행 자동차
의 사용의도 관련 연구에서 인지된 편리성(perceived ease of use)과 인지된 안전성(perceived safety)을 변수로 
사용해 주요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냈다. Meyer-Waarden et al.(2020)의 AI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연구에
서도 사회적 인식(social recognition), 기술적 보안(technology security), 프라이버시(privacy concerns)를 주
요 변수로 사용했다. 이와 같이 자율주행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변수는 편리성과 안전성이었으며, 소비
자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수용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한 부분은 바로 안전과 보안이었다. 또한 사회적 인식 
혹은 사회적인 영향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리성, 
안전성, 보안성, 사회적 영향을 기존 VAM 이외의 변수로 채택해 연구해보고자 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기술을 사용함으로서 얻어지는 가장 큰 가치 중 하나가 편리함이다. 무
인점포의 서비스 스케이프를 연구한 강성배 외(2022)는 인지된 가치에 대한 편리성의 영향 관계가 정(+)인 것을 확
인했다. 이와 유사하게 키오스크 시스템에 대한 수용의도를 연구한 김태경(2021)도 편리성이 인지된 가치를 거쳐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Al-Qudah et al.(2022)는 모바일 결제의 사용의도에 대
해 연구한 결과 편리성이 인지된 가치를 거쳐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디지털 결제 
기술 수용의도에 대해 연구한 Chaveesuk et al.(2022)도 편리성이 인지된 가차를 거쳐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Yuen et al.(2021)의 연구 결과도 동일하게 편리성이 인지된 가치를 거쳐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가정의 스마트 기기를 연구한 Baudier et al.(2020)의 연구에서도 편리성은 인지된 가
치를 거쳐 기술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in et al.(2019)은 우버 모바일 앱 사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연구한 결과 사용의도에 대한 편리성의 영향 관계가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역시 자동차이므로 운행에 있어서 안전성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자율주행 자동
차의 이용자 입장에서 운전을 온전히 기계에 맡기는데 고려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안전이기 때문이다. Hasan et 
al.(2021)의 연구에서도 안전성이 인지된 가치를 매개로 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메타 분석을 토대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용의도를 분석한 Gopinath et al.(2022)도 안전성이 
인지된 가치를 거쳐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E-learning을 연구한 Liao et al.(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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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안전성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VAM올 활용해 VR 기
술의 수용의도를 연구한 Vishwakarma et al.(2020)도 인지된 가치에 대한 안전성의 영향 관계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가정의 스마트 기기를 연구한 Baudier et al.(2020)의 연구에서도 안전성은 인지된 가치를 거
쳐 기술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들에 보안에 관련된 변수들이 많이 등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킹에 대한 기술적인 우려 
등을 본 연구에서는 보안성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를 했다. 보안성이 인지된 가치 내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
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들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다. 보안성이 높다고 인지하면 할수록 인지된 가치는 증대되고 이
는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었다(Yu et al., 2017 ; 김아름, 양혜경, 2021). Cao et 
al.(2022)은 Airbnb 이용객을 대상으로 수정된 VAM을 토대로 스마트 보이스 기술의 사용의도를 실증 분석한 결
과 보안성은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였다. Chouk and Mani(2019)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한 IoT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저항을 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안성의 경우 저항 요인을 줄여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안성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스마트 서비스에 대해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Baudier et al.(2020)도 디지털 네이티브의 스마트 기술 수용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양한 기술 수용 이론
을 결합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 분석한 결과 보안성이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보안성이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강성배, 2021 ; 정재현, 김건하, 
2022)들도 있었다. Xiong and Zuo(2022)는 노인 요양 플랫폼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VAM을 기반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 분석을 하였다. 보안성이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
의성이 검정되지 않았다.
  사회적 영향이란 개인에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정도이다(Venkatesh et 
al., 2003). 개인의 생각, 인지, 행동이 사회적인 집단(가족이나 친구, 집단 내 동료 등)으로 인해 영향 받는 정도를 
뜻한다(Chen et al., 2020).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의도를 연구한 이슬기(2022)에 따르면 사회적 영향은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Korkmaz et 
al.(2022)도 사회적 영향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접목된 대중교통 시스템 수용의도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혔다. Meyer-Waarden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향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사용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인 버스 기술 사용의도를 UTAUT를 통해 분석한 Chen et al.(2020)도 
사회적 영향이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Cao et al.(2022)은 Airbnb 이용객을 대상
으로 수정된 VAM을 토대로 스마트 보이스 기술의 사용의도를 실증 분석한 결과 사회적 영향은 유의한 영향관계
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2.3 인지된 가치의 매개효과

  인지된 가치는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나우희(2021)의 VAM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의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유용성, 즐거움, 습관이란 변수들은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인지된 가치는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신새미, 김태균(2022)의 비대
면 실시간 교육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서도 유용성, 즐거움이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인지된 가치
는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했다. 온라인 여행사 모바일 앱의 사용의도를 분석한 김주연(2020)의 
연구에서도 유용성 및 즐거움이 인지된 가치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주고 사용의도에 대한 인지된 가치의 영향 관
계가 유의한 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 및 시니어 돌봄 모바일 플랫폼 수용의도를 분석한 Xiong et al.(2022)
의 연구에서도 유용성과 인지된 비용은 인지된 가치에 각각 정(+), 부(-)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 검증됐고, 인지된 
가치는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왔다. E-learning을 분석한 Liao et al.(2022)의 연구에
서도 용이성, 유용성, 즐거움이 인지된 가치와의 영향 관계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주고, 인지된 가치는 수용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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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영향을 주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인지된 가치는 독립변수와 사용의도 사이에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해당 연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
해 VAM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 변수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 유용성, 즐거움, 편리성, 안전성, 보안성, 사회
적 영향, 기술성, 비용을 설정하였다. 매개변수로 인지된 가치를, 종속변수로 사용의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계
를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3.2 가설 설정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혜택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유용성(Zhu et al., 2022 ; 이승후, 2022), 즐거움(Mandari, 
2022 ; 연보흠 외, 2022), 편리성(Chaveesuk et al., 2022; 강성배 외, 2022), 안전성(Gopinath et al., 2022 ; 
Liao et al., 2022), 보안성(Cao et al., 2022 ; 정재현, 김건하, 2022), 사회적 영향(Korkmaz et al., 2022 ; 이슬
기, 2022)은 대체로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
은 가설 설정을 하였다.

  가설1. 유용성은 인지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즐거움은 인지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편리성은 인지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안전성은 인지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보안성은 인지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사회적 영향은 인지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희생적 가치인 기술성(Aguilar, 2022 ; 이지영, 2020), 인지된 비용(Xiong and Zuo, 2022 ; 김상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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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항목

구분 변수명 문항수 조작적 정의 

독립변수

유용성 5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이 자신의 업무 성과를 높여줄 것이라 기대하
는 정도

즐거움 4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으로 사용자가 얻는 쾌락의 정도
편리성 5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으로 얻는 편리함의 정도
안전성 5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 시 느끼는 안전함의 정도
보안성 5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 시 해킹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느끼는 정도
사회적 영향 5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믿

는 정도
기술성 4 자율주행 자동차 조작 시 느끼는 기술적 어려움의 정도

인지된 비용 5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을 위해 사용자가 실제 지불할 것으로 인지하
는 금전적 비용

매개변수 인지된 가치 5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에 따른 혜택과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종속 변수 사용의도 4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상태

2021)은 대체로 인지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7. 기술성은 인지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비용은 인지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지된 가치(Xiong and Zuo, 2022 ; 신새미, 김태균, 2022)는 사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9. 인지된 가치는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독립변수들이 직접적으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VAM을 활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들이 
인지된 가치를 거쳐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인지된 가치는 매개 역할
(Liao et al., 2022 ; 나우희, 2021)을 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0-1. 인지된 가치는 유용성과 사용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10-2. 인지된 가치는 즐거움과 사용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10-3. 인지된 가치는 편리성과 사용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10-4. 인지된 가치는 안전성과 사용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10-5. 인지된 가치는 보안성과 사용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10-6. 인지된 가치는 사회적영향과 사용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10-7. 인지된 가치는 기술성과 사용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10-8. 인지된 가치는 비용과 사용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3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연구 모형을 토대로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 실증적 분석을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잠재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2년 9월 10부터 9월 25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지 문항의 구성 
및 정의는 아래 <표 1>과 같다. 응답한 설문 자료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216개를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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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onstruct Variable β t p CR AVE Cronbach 
α

유용성

us5 .739 fixed

.918 .739 .804
us3 .742 10.547 ***
us2 .618 8.866 ***
us1 .732 10.402 ***

즐거움
ej4 .745 fixed

.917 .787 .739ej2 .739 10.243 ***
ej1 .629 8.726 ***

편리성
cv4 .602 fixed

.916 .786 .786cv3 .698 7.150 ***
cv5 .801 8.574 ***

Ⅳ. 연구 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 항목 간 집중 타당성 검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란  
잠재 변수 측정을 하는 관측 변수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의 정도를 뜻한다(Hair et al., 1998). 이를 산출해내기 
위해 AMOS 24.0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 ML)을 사용했다. 최대 우도법은 모수 자체를 알 수 없으
나, 모수 자체가 고정(fixed but unknown)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 관측된 데이터에서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모
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유용성, 즐거움, 편리성, 안정성, 보안성, 사회적 영향, 기술성, 인지된 비용, 인지된 가치, 
사용의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측정 모형 분석)은 χ²/df = 1.692, RMR = .043, RMSEA = .057, GFI = .906  AGFI = .860  
NFI = .914, TLI = .938,  CFI = .913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CMIN/DF (χ²/df) 값은 1.692로 기준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RMR = .043, RMSEA = .057도 기준치에 부합하는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측정 모
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측정 모형을 활용해 집중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추정
해볼 수 있다.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란 변수가 측정하는 항목과의 일치하는 정도로서 요인의 부하량
이 높을수록 집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측정 항목과 구성 개념 사이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β) 및 유의성
(p), 그리고 개념 신뢰성(CR)과 평균 분산 추출(AVE)에 대한 지수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기준치에 부합되고 있
다. 즉, 집중 타당성에 대한 검정 값 기준은 표준화된 요인의 부하량 최소 .5이상 이며 .7이상이면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유의성은 t값이 1.965 초과했을 경우, 개념 신뢰성(CR)이 .7이상, AVE가 .5이상으로 삼고 있다(Hair et 
al., 1998). 

이 기준에 따라 비추어 봤을 때 변수별 측정 항목들의 요인 부하량이 모두 유의한 .6 이상을 보였으며 개념 신
뢰성도 모두 .9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AVE값은 모두 .7 이상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요인 적재량 및 개념 신뢰성
에 대한 지표들이 모두 기준치를 충족함에 따라 집중 타당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측정변수를 제거하였다. 즉, 유용성, 즐거움, 안정성, 보안성, 사회적 영향, 기술성, 인지된 비용, 인
지된 가치는 각 1문항씩, 편리성은 2문항을 제거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신
뢰성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 값이 사회적 영향이 가장 높은 .877이었다. 반면 인지된 가치는 .708로 가장 낮았
다. 나머지 변인들은 .737에서 .876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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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sf1 .803 fixed

.947 .818 .853sf2 .780 12.730 ***
sf3 .724 11.518 ***
sf5 .779 12.653 ***

보안성

se1 .797 fixed

.943 .805 .876
se2 .832 13.270 ***
se3 .815 12.984 ***
se4 .755 11.866 ***

사회적 영향 

si5 .791 fixed

.951 .829 .877
si4 .802 13.027 ***
si3 .773 12.307 ***
si2 .832 13.514 ***

기술성
te4 .780 fixed

.921 .797 .762te2 .762 9.855 ***
te1 .636 8.587 ***

인지된 비용 

co2 .699 fixed

.931 .771 .737
co3 .698 8.114 ***
co4 .652 7.760 ***
co5 .619 7.433 ***

인지된 가치

pv1 .691 fixed

.932 .774 .708
pv3 .645 7.967 ***
pv4 .677 8.453 ***
pv5 .679 7.095 ***

사용의도 

int1 .815 fixed

.947 .819 .862
int2 .765 12.391 ***
int3 .791 12.905 ***
int4 .715 11.243 ***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유용성 즐거움 편리성 안정성 보안성 사회적영향 기술성 인지된비용 인지된가치 사용의도 AVE
제곱근

유용성 1 .860

즐거움 .688** 1 .887

편리성 .713** .647** 1 .886

 4.2 상관관계 분석 결과

  판별 타당성은 서로 다른 독립 변수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이고, 변수 사이 상관이 낮을수록 판별에 대한 
타당성이 있음으로 판단한다(Hair et al., 1998). 확인적 요인 분석을 사용해 집중 타당성이 확인된 요인들 사이 
판별 타당성 검정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해당 연구에서는 
Fornell and Larcker(1981)에 의해 제시된 AVE의 제곱근 값(square root of AVE)과의 상관관계 계수 사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즉, AVE의 제곱근 값이 상관관계의 계수보다 큰 경우에는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연구의 경우에는 <Table 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든 상관 계수의 값이 AVE 제곱근 값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변수들 간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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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520** .497** .482** 1 .904

보안성 .338** .420** .330** .743** 1 .897

사회적 영향 .612** .610** .619** .652** .548** 1 .910

기술성 -.529** -.360** -.460** -.449** -.304** -.483** 1 .893

인지된 비용 -.378** -.447** -.337** -.747** -.722** -.545** .362** 1 .878

인지된 가치 .664** .638** .647** .682** .539** .601** -.536** -.602** 1 .880

사용의도 .599** .533** .593** .662** .466** .626** -.479** -.490** .670** 1 .905

**. p< .01,

<표 4> 인과관계 가설검정 결과

Path β S.E. C.R. P 검정결과

유용성 --> 인지된 가치 .161 .066 2.397 .017 채택

즐거움 --> 인지된 가치 .169 .049 2.767 .006 채택

편리성 --> 인지된 가치 .218 .060 3.500 .001 채택

안정성 --> 인지된 가치 .228 .054 3.058 .003 채택

보안성 --> 인지된 가치 .035 .044 .543 .588 기각

사회적 영향 --> 인지된 가치 .074 .050 1.184 .238 기각

기술성 --> 인지된 가치 -.146 .044 -2.956 .003 채택

인지된 비용 --> 인지된 가치 -.184 .045 -2.821 .005 채택

인지된 가치 --> 사용의도 .225 .100 2.865 .005 채택

χ² =1070.974, df =585, p = .000,  χ²/df =1.831, RMR =.045, RMSEA =.062, GFI =.907, TLI=.917, 
NFI =.903,  CFI =.912 

 4.3 인과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인과 관계 검정을 위해 공분산 구조 분석(covariance structured analysis)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Anderson and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에 따라, 1단계인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y analysis, CFA)으로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2단계로 확인적 요인분석
에 의한 타당성이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추정해 가설 검정을 하였다. 구조방정식
의 모형 분석은 본 연구 모형과 가설을 토대로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단계이다. 구조방정식에 의한 가설의 
인과관계 검정 전 가설 검정의 모형 적합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관련 지수는 χ
²/df = 1.831, RMR = .045, RMSEA = .062, GFI = .907, TLI=.917, NFI = .903,  CFI = .912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본 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가설 검정을 해보면 <표 4>와 같다. 가설들은 유의한 수
준(α) .05에서 그 유의성을 판단하고, 가설 설정 부호의 방향 및 검정 결과에서 나타난 부호 방향의 일치성을 확인
해 채택 여부 판단을 하였다. 유용성, 즐거움, 편리성, 안정성은 인지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기술성과 인지된 비용은 인지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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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지된 가치의 매개효과 검정결과  

Path Indirect
Effect

Bootstrapping
LLCI ULCI

유용성 --> 인지된 가치 --> 사용의도 .045 .002 .110

즐거움 --> 인지된 가치 --> 사용의도 .039 .001 .093

편리성 --> 인지된 가치 --> 사용의도 .060 .002 .143

안정성 --> 인지된 가치 --> 사용의도 .047 .003 .114

보안성 --> 인지된 가치 --> 사용의도 .007 -.018 .040

사회적 영향 --> 인지된 가치 --> 사용의도 .017 -.058 .019

기술성 --> 인지된 가치 --> 사용의도 -.038 -.104 -.001

인지된 비용 --> 인지된 가치 --> 사용의도 -.036 -.075 -.002

  유용성이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β) .161, CR값이 2.397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1. 유용성은 인지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즐거움이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β) .169, CR값이 2.767로 유의확률 .01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2. 즐거움은 인지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편리성이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β) .218, CR값이 3.500으로 유의확률 .01에서 유의하였
다. 따라서 가설3. 편리성은 인지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안정성이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β) .228, CR값이 3.058로 유의확률 .01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4. 안정성은 인지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보안성이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β) .035, CR값이 .543으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5. 보안성은 인지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사회적 영향이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표준화 계수(β) .074, CR값이 1.184로 유의확률 .05로 
나옴에 따라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6. 사회적 영향은 인지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기술성이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β) -.146, CR값이 –2.956으로 유의확률 .01에서 유의하
였다. 따라서 가설7. 기술성은 인지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인지된 비용이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β) -.184, CR값이 –2.821로 유의확률 .01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8. 인지된 비용은 인지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준화 계수를 기준으로 변수 간 영향력을 살펴보면 안정성, 편리성, 인지된 비용, 즐거움, 유용성, 기술성  
순이었다.
  한편, 인지된 가치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β) .225, CR값이 2.865로 유의확률 .01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9. 인지된 가치는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도 채택되었다.

 4.4 매개효과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를 매개 변수로 하는 간접 효과를 가설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간
접 효과에 대한 유의성의 검정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이용해 신뢰 
구간의 하한 값(LLCI) 및 상한 값(ULCI)을 추정했고, 유의성 검정은 신뢰 구간 하한값 및 상한값 사이 0의 존재 
유무로 판단했다(Hayes, 2022). 하한값 및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다면 유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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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성과 사용의도 간 인지된 가치의 매개효과는 .045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10-1. 인지된 가치는 유용성과 사용의도 간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즐거움과 사용의도 간 인지된 가치의 매개효과는 .039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하였
다. 따라서 가설10-2. 인지된 가치는 즐거움과 사용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편리성과 사용의도 간 인지된 가치의 매개효과는 .060으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하였
다. 따라서 가설10-3. 인지된 가치는 편리성과 사용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안정성과 사용의도 간 인지된 가치의 매개효과는 .047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하였
다. 따라서 가설10-4. 인지된 가치는 안정성과 사용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보안성과 사용의도 간 인지된 가치의 매개효과는 .007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해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10-5. 인지된 가치는 보안성과 사용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사회적 영향과 사용의도 간 인지된 가치의 매개효과는 .017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해 유의하지 않
았다. 따라서 가설10-6. 인지된 가치는 사회적 영향과 사용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기술성과 사용의도 간 인지된 가치의 매개효과는 -.038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하였
다. 따라서 가설10-7. 인지된 가치는 기술성과 사용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인지된 비용과 사용의도 간 인지된 가치의 매개효과는 -.036으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
의하였다. 따라서 가설10-8. 인지된 가치는 인지된 비용과 사용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4.5 논의    

  이상의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연구 실증 분석 결과, 유용성, 즐거움, 
편리성, 안전성은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선행 연구 신새미, 김태균(2022), 이승후(2022), 강성
배, 김효진(2022), Mandari(2022), Liao et al.(2022), Al-Husamiyah et al.(2021), Vishwakarma et al.(2020)의 
연구 결과를 지지했다. 새로운 기술 사용에 있어서 유용성의 경우 대체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대상이 자율 주행자동차임을 감안하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
한 안전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또한 자율주행차를 선택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서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 운전하기 편한 요소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한편, 기술성과 인지된 비용은 인지된 가치와의 영향 관계에 있어 부(-)의 영향을 미쳤고, 이는 선행 연구 
Xiong et al.(2022), Augilar et al.(2022)의 결과를 지지한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강하게 느끼면 자동차를 쉽게 
사서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인지된 가치는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선행 연구 
Xiong et al.(2022), 신새미, 김태균(2022)의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사회적 영향과 보안성은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된 가치의 
매개효과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자들은 자율주행 자동차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내구재이자 고관여 제품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론된다. 사회적 영향이 소비자의 인지된 가
치에 영향이 없음과 동시에 인지된 비용이 인지된 가치에 대해 부(-)의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즉, 소
비자들은 주변인들의 시선이나 의견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자동차를 구매했던 것처럼 자율주
행 자동차도 사용할 것으로 추론된다. 아울러 보안성이 인지된 가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의 기각이 의미하
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잠재적 이용자들이 아직까지는 해킹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와 닿지 
않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셋째, 자율주행 자동차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은 안전성, 편리성, 인지된 비용, 즐거움, 유용
성, 기술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나 이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추론해볼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잠재적 사용자들은 안전성과 편리성을 가격보다 중요시한다고 추론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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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특이하게도 이는 2020년 컨슈머인사이트의 자동차 구매 시 고려 사항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1위부터 안전성, 외관 및 스타일, 가격 순이었고 6, 7위가 편의사양과 승차 공간이었다. 그만큼 소비자
들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과 편리성의 기대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4차 산업 기술의 결정체이자 세계적으로 매우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소비자들의 자율주행 자동차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외에도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을 포함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치 기반 수용 모델의 기본 변수인 유
용성, 즐거움, 기술성, 인지된 비용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한 편리성, 안전성, 보안성, 사회적 영향을 추
가하여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그렇게 확장한 VAM 모형을 토대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잠재적 이용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며, 그 중 유효한 216개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했다. 해당 연구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유용성, 즐거움, 편리성, 안전성은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성과 인지된 가
치에 대한 인지된 비용의 영향 관계는 부(-)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안성과 사회적 영향은 인
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지된 가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용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지된 가치는 유용성, 즐거움, 편리성, 안전성, 기술성, 인지된 비용과 사용
의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보안성과 사회적 영향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검정되
지 않았다. 

 5.1 시사점 

  본 연구의 학술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 관점
에서 접근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VAM을 기본으로 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 모형을 도출하고 실증 분석한 결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특성 요소인 안전성, 편리성 
등이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은 분석을 위한 기반 모형 이외에 연구 대상의 특
성을 반영한 연구 모형이 매우 효과적인 분석틀임을 실증한 점에서 학술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둘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연구는 
많은 편이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행동 측면에서의 연구 지평을 넓
히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술 수용 연구에서 잘 검정되고 있는 사회적 영향이나 보안성의 요인이 
본 연구에서 검정이 되지 않은 점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고관여 제품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인
다. 이 점은 추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학술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
어 보인다.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용의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안전성으로 분석되었다. 아직도 자율 주행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마케팅 전략 등에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아직은 자율주행이 완전히 
상용화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를 위해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
가 있어 보인다.

 5.2 연구 한계 및 향후 방향  

  본 연구는 이러한 학술적 및 실무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에는 몇몇 연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한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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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율주행차가 아직 보편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향후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주행 자
동차가 상용화된 후에 직접적인 경험을 해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해당 연구 결과와는 사뭇 
다르거나 비슷하지만 다른 시사점을 주는 결과가 나올 법도 할 것 같다. 둘째, 코로나 19 팬데믹 환경에서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강한 외생 변수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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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Adoption Intention of 

Autonomous Vehicle

Beck, Sung-yon1)

Lee, So-young2)

Abstract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regarding what kind of factors affect the intention to use autonomous 
vehicles.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research model was derived from value-based adoption model base and 
integrated some aspects that only autonomous vehicles have. At default variables of VAM are usefulness, 
enjoyment, technicality, perceived cost, some autonomous vehicle related variables were added, and those are 
convenience, safety, security, social influence. A survey was done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with this research 
model, and 216 valid survey answers were chosen to analyze. Empirical analysis was done by structural equation 
using AMOS24.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were as follows. Variables usefulness, enjoyment, safety, secur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value. Technicality and perceived cost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f perceived value. In addition, security and social influenc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value. 
Furthermore, perceived value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use. Among the variables that came out 
to be significantly positive, the most influencing variable was safety, followed by convenience, perceived cost, 
enjoyment, usefulness and then technicality. In addition, the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value shows 
that usefulness, enjoyment, convenience, safety, technicality, perceived cost had mediating role towards intention to 
use. However, security and social influence had no siginificant mediating effect towards intention to use. 
Considering all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has provid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researchers on 
the intention to use autonomous vehicles.

Keyword: autonomous vehicle, self-driving, value-based adoption model, usefulness, enjoyment, convenience, safety, 
security, social influence, perceived cost, perceived value, intention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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